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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동대 작업치료학과, '태안군 치매 노인 가정환경개선 자원봉사' 참여
태안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총 20명의 대상자 진행

극동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 가정환경개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=극동대

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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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음성]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한국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 부설 '건강ON새롬 태안 스마트헬

스케어 센터'와 연계해 태안군 지역사회 내 거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개선 자원봉사에

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.





작업치료학과 재학생 6명은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간 태안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총 20명의

대상자를 의뢰받아 진행했다. 




가정환경개선 서비스는 개인당 총 6회기로 제공했으며 △개인사정평가 △환경평가 △일상생활

평가 △가정환경수정 △일상생활중재 △후관리로 구성돼 작업치료사에 의해 제공되고, 그중 가

정환경수정 단계에서 극동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와 연계해 운영됐다.





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환경개선은 가정 내에서 생활하시는 치매 어르신들이 집안에 낙

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과 더불어 집안 내에 기억 및 인지능력을 보상할 수 있는

환경적 단서를 마련해주고 보다 능동적으로 일상생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.





가정환경개선 서비스의 예로 △데일리약물 보관통 제공 △화장실 및 각 방 식별표 달아드리기 △

수납장 표시 △데일리 운동벽보 제공 등의 치료 목표를 포함한다. 




이외에도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매트, 샤워의자, 안전손잡이, 가스누출 알람

등을 제공한다.





극동대 작업치료학과 주유미 교수는 "지역사회 연계 전공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현

장 경험의 기회를 갖고 노인작업치료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받아 학업에 실무지식을 확장해나

갈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 오인근 기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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